
PS 시장 장기전망 불투명
200 1년 세계수요 2.5% 감소 … 세계 평균 가동률 75%

세계 PS(Polystyrene) 시장은 2002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생산능력이 같은 속도로 확대돼

가동률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PS 가격은 2002년 3월말 C&F FE Asia 기준 톤당 850-950달러까지 폭등했으나 4월초 800-900달러로 떨

어진 이후 4월12일에는 다시 800-850달러로 하락했다.
PS 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한 후 곧바로 하락한 것은 PS 수급이 근본적으로 타이트하기보다는 일시적인 공급부

족 현상을 보이고, 원료인 Styrene 가격이 폭등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CMAI는 PS 수요신장률이 낮기는 하지만 2002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수요가 2000년 0.1% 감소에 이어 2001년 2.5% 감소했으나 중국은 2001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3.6% 신장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4.0% 감소했다.
최대의 PS 생산능력 추가는 Atofina Petrochemicals이 2001년 말 가동한 미국 루이지애나주 Carville 소재 5억

파운드 플랜트이다. Carville의 PS 생산능력은 16억2500만파운드로 확대됐다.
Carville 생산단지에는 Styrene Monomer 22억파운드 플랜트가 있는데, GE Plastics과의 합작 플랜트로 Atofina

가 운영한다. Atofina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Carling 소재 PS
플랜트도 생산능력을 6만톤 확대하고 있다.

PS 시장은 2000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2001년 생산능력과 수요 신장률에서 90만톤의 불균형

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가동률이 2006년까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에는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PS 생산 합리화 요구가 고조됐었다. 수요가 약세에 머물면서 가격이 하

락했으며, 신증설과 더불어 수요약세가 가격과 마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PS 생산기업들은 2001년 생산능력 합리화에 나섰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BASF는 2001년 말 독일 Ludwigshafen 소재 EPS(Expandable PS) 플랜트 생산을 25% 감축한 후 2002년 1월말

재가동했다. 벨기에 Antwerp 소재 Styrodur 압출 경질 PS 플랜트 가동도 중단했다.
신규 주택 건설용 수요감소 때문이다. 또 유럽의 다른 PS 생산기업들이 잠정적으로 생산을 25-50% 줄인데 따

른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1년 말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생산기업은 없었으나 가동률은 대폭 낮아졌다.
Nova Chemicals은 마진악화와 고액투자 필요성을 이유로 2001년 2월 일리노이주 Joliet 소재 10만5000톤 플랜트

를 폐쇄하는 등 낙후된 플랜트 일부를 폐쇄했다.
또 5월에는 수요침체 때문에 오하이오주 Belpre 소재 생산설비 4억8500만파운드 중 1억파운드에 해당되는 생산

라인 4개의 가동을 중단했다.
PS 플랜트는 2001년 세계 평균 가동률이 75%로 하락했고, 세계수요도 2년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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